KLPGA 회원 되기 어려워졌다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내년부터 각종 선발전과 하부투어(2부, 3부투어)에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회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정회원 선발전에서 74.00타 이내를 기록하면 모두 정회원에 입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선발전에서 74.00타 이내를 기록한 10명에게만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번씩 열리는 준회원 선발전도 3라운드 평균 79.00타 이내를 기록한 35명씩 총 70명에게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드림투어(2부투어)에서 평균 74.00타 이내를 기록한 준회원에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규정이 변경되면서 드림투어 5개 대회에 모두 참가하고 74.00타 이내를 기록한 선수 중 12명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드림투어 3개 디비전, 15개 대회를 통해 선발되는 정회원은 모두 36명이다. 
반면 점프투어(3부투어)는 지난해보다 3명이 늘어 12개 대회를 통해 총 15명에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39명의 준회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1년간 KLPGA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61명으로 제한됐고 준회원은 점프투어와 선발전을 통해 1년간 109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티칭회원은 기존처럼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뀐 규정에 대해 KLPGA 김일곤 사무국장은 “선수들의 실력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절대평가로 선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드림투어나 점프투어가 각 디비전 별로 다른 코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예상 정회원 수]

	디비전 구분
	선발인원
	정회원 수

	드림투어 1차전~5차전
	정회원 12명 선발
	연간 정회원 36명 선발

	드림투어 6차전~10차전
	정회원 12명 선발
	

	드림투어 11차전~15차전
	정회원 12명 선발
	

	점프투어 1차전~4차전
	정회원 5명 선발
	연간 정회원 15명 선발

	점프투어 5차전~8차전
	정회원 5명 선발
	

	점프투어 9차전~12차전
	정회원 5명 선발
	

	정회원 선발전
	정회원 10명 선발
	연간 정회원 10명 선발

	연간 정회원 선발 인원 
	연간 총 61명 선발


[연간 예상 준회원 수]

	디비전 구분
	선발인원
	준회원 수

	점프투어 1차전~4차전
	준회원 13명 선발
	연간 준회원 39명 선발

(아마추어→준회원 30명)

(티칭회원→준회원 9명)

	점프투어 5차전~8차전
	준회원 13명 선발
	

	점프투어 9차전~12차전
	준회원 13명 선발
	

	준회원 선발전
	준회원 70명 선발
	연간 준회원 70명 선발

	연간 준회원 선발 인원 
	연간 총 109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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